
한국의 2020/21 배합사료 생산 예상량은 전 축종의 사육 마릿수의 증가로 인해 2,120만 톤 을

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 

한국정부지원사업 – 밀

2019년 밀 생산량은 총 15,024톤 이었다. 2020년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밀 재배

면적이 전년 대비 40% 증가하였고, 밀 생산량은 16,8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. 

2020/21년 밀 사용량은 360만 톤이며 이 중, 사료용 밀 사용은 130만 톤에 그칠 것으로

예상된다. (단가가 낮은 옥수수 영향)   

2019/20년, 한국의 사료용 밀 수입량은 120만 톤 이었으며,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밀을

수입했다(41만 톤).  ※ 루마니아(32만 톤), 불가리아(29만 톤), 캐나다(12만 톤), 미국(6만 톤) 

2020/21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총 970만 톤 으로 예상된다.            Photo: aleksandarlittlewolf

사료용옥수수약 1,000만톤사용

2019년 옥수수 생산량은 총 76,336톤 이고, 이는 전년 대비 2.1% 감소한 수치이다.

2020/21년 옥수수 사용량은 1,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970만 톤이 사료용으로

사용되고, 230만 톤이 식품, 산업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.   



2019/20년 옥수수 사용량은 1,180만 톤 으로 추정된다 – 950만 톤 사료용, 230만 톤 식품 및

산업용(FSI).   사료용 옥수수 사용량은 사료용 밀 생산과 국내 쌀 생산의 저조로 인하여 물량이

증가하였다. 

배합사료생산량 2천만톤초과

2020/21년 배합사료 생산량은 2,120만 톤으로 예상된다.  이러한 수치는 전 축종의 견고한

사육 마릿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 

옥수수는 가축 사료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며, 올해 사용된 총 사료 원료의 46% 이상

(970만 톤)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 사료용 밀은 약 130만 톤이 사용된다.   

가축사육마릿수의증가

2019/20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.6%가 증가한 2,100만 톤으로 추정되며,

이러한 증가는 전 축종별 사육두수의 안정적인 성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.  

사육 마릿 수는 축종별로 양계 1.5%, 축우 2.8%, 양돈 2.3% 가 각각 증가하였다. 



2020/21년 옥수수 수입량은 (국내 축종 마릿수 증가, 제한된 밀, 쌀 가용량 등을 감안했을때)

약 1,2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 중, 970만 톤은 사료용, 230만 톤은 식품 가공에 사용될

것으로 보인다.   

2019/20 옥수수 수입량은 1,190만 톤으로 전년대비 10%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다.

- 주요 옥수수 수입국가 : 미국(24%)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우크라이나

사료용벼(쌀) 생산급격감소

통계청은 2020년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% 감소한 363만 톤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. 

이는 재배 면적 감소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쌀 수확량 감소에 기인한다. 

2020년 1월부터 한국 정부가 묵은쌀(old rice)을 가축 사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

2019/20년 첫 10개월 간은, 국내 사료 회사에서 단 76,776톤의 현미만을 사용하였으며

이는 전년 대비 83%가 감소한 수치이다.  

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2015/16년 부터 사료용으로 쌀이 사용되도록

장려하였다. 정부구매제도 하에, 사료용 쌀의 가격은 추수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

책정되었고, 사료용 옥수수 가격의 92~93% 수준으로 책정되었다. 

지난 5년간 사료용 쌀의 누적 사용량은 182만 톤으로 국내산 쌀이 179만 톤, 수입산이

30,662톤 사용되었다.  



원문 : https://www.allaboutfeed.net/Compound-Feed/Articles/2020/12/








